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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본격적인 Mega-FTA 시대를 맞이하여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과       

      활용 및 검증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국가의 관세행정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는 전문 기관입니다.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FTA BRIEF」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과 원산지 관련 수집 정보와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기업들이 FTA 원산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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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철강·알루미늄 관세 추가 품목에 대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하였다. 

 �대상 품목은 미국 정부가 8월 18일(미 동부 시간 00:01)부터 추가 관세 부과를 시행함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품목번호는 7단위 이하의 경우 각국이 달리 운영하고 있어, 동일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해당 연계표는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목록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우리 수출 제품이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조치로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은 엔진과 부분품, 에어컨과 부분품, 냉장고·냉동고와  

부분품, 권양용·취급용 기계와 부분품, 중장비와 부분품, 베어링과 베어링 하우징, 동력전달

장치, 변압기와 부분품, 절연전선, 철도 차량과 부분품, 트랙터와 부분품, 특정 차량, 화장품 

용기 등이 신규로 포함되었다.

      - �부과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철강·알루미늄)의 부과세율은 50%이며, 미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해당 자료는 (1) 한국원산지정보원  발간자료  신통상 정보  동향 정보 
또는 FTA 포털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관세청, 철강·알루미늄 관세 추가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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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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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25년 8월 7일 행정명령 제14326호를 통해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발효하며 
기존 관세 체계에 국가별·품목별 관세를 더하는 이른바 ‘트럼프 관세’를 공식화했다.

‘국가별 관세’는 4월 2일 행정명령 제14257호를 기점으로 본격 추진되었다.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7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공식 서한을 발송한 이후, 상호관세는 
국가별 협상을 거쳐 기존 관세 체계에 추가되는 개념의 관세정책으로 자리 잡았으며, 
국가별 관세 발효로 보호주의 색채가 한층 더 선명해졌다.

고관세 정책의 출발점이었던 중국 관세율이 최대의 관심사였으나, 미-중 양국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가별 관세는 한국, EU 및 일본 등을 포함한 69개 경제주체
(68개국+EU)를 중심으로 발효되었으며, 중국에 대한 조치는 8월 11일 다시 유예1)(~11월 10일)

되었다.

국가별 관세 유예기간 동안 진행된 주요국과의 협상 핵심은 ‘對미 투자’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함께,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및 미국산 에너지 구매, 미국산 수입품 
무관세 적용, 미국산 승용차·트럭 및 농산품 개방(Open to Trade)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EU는 6,000억 달러,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통해 관세율 15%로 
조정 및 발효되었다.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에 이어, 8월 1일부터 반제품 구리와 구리 파생상품 관세가 
추가되었다. 특히 8월 18일부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407개 품목이 더해지며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232조 품목별 관세는 미국 산업계 요청과 상무부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추가 확대가 
가능하다. 실제로 철강·알루미늄 산업계 요청에 따른 파생상품 추가 절차는 매년 1월, 

[ 글_김민준 한국원산지정보원 신통상규제팀 ]

‘트럼프 관세’현황과 
수출기업 대응 체크리스트

1. 들어가며

-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순환경제’에 주목하고 있음
-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 등 자원을 다시 활용하는 자원순환 제품이 등장함
- �향후 자원순환 제품의 국제 교역 확대가 예상되며, 무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FTA 활용이 요구됨
- �본 고에서는 기존의 선형경제 기반의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점검하고, 순환경제 구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FTA 재정비 필요성을 제시함

1) �미국 연방관보,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상호관세율 추가수정」, 행정명령 제14334호, 2025.08.11.
2) �美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Section 232 국가안보 영향 조사, (검색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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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행정명령
    (제14326호), 환적    
     적발 시 강경 조치 규정

美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제14326호 부속서 I를 통해 발표된 국가별 부과 
세율을 보면 전 세계 69개 경제주체 중, 한국과 EU 및 일본을 포함해 15% 세율을 
적용받는 경제주체가 40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속서 I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는 행정명령 제14257호에 따라 일괄적으로 10%의 국가별 관세가 적용된다.

‘상호관세’ 국가별 부과 현황3) 

5월, 9월 세 차례 정례 절차를 통해 검토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과 반제품 구리 및  
파생상품뿐 아니라 반도체, 목재, 의약품, 광물자원, 항공기, 폴리실리콘 등으로도 확대될 
가능성2) 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이번에 새로 발표된 행정명령 제14326호를 중심으로 ‘트럼프 관세’ 
부과 현황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정리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전략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세율 경제주체 국가명 비고
41% 1 시리아
40% 2 라오스, 미얀마 아세안 회원국
39% 1 스위스
35% 2 세르비아, 이라크
30% 4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알제리
25% 5 몰도바, 브루나이, 카자흐스탄, 튀니지, 인도4) 아세안 회원국
20% 4 대만,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아세안 회원국
19% 6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아세안 회원국
18% 1 니카라과

15% 40

가나, 가이아나, 나미비아, 나우루,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레소토,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보츠와나, 볼리비아, 북마케도니아,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에콰도르, 요르단, 우간다, 일본, 
잠비아, 적도기니,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튀르키예, 트리나드 토바고, 
파푸아뉴기니, 피지, EU

일본
- �MFN 관련 발표 없음 

(ex-자동차 관세)
EU
① MFN 15% 이상 품목
  → MFN 적용
② MFN 15% 미만 품목
  → 15% 적용

10% 3 브라질5), 영국, 포클랜드 제도
브라질
-�특정 품목에 40% 
추가, 총 50%

소계 69개

3) �미국 연방관보, 「상호관세율 추가수정」, 행정명령 제14326호, 2025.07.31.
4) 인도는 상호관세 25% 외 별도 행정명령 제14329호에 따라 25%가 추가되어 총 50% 부과
5) 브라질은 상호관세 10% 외 별도 행정명령 제14323호에 따라 40%가 추가되어 총 50% 부과

60
50
40
30
20
10
0

관세율

국가수

◎ 자료 출처 : �Federal Register(2025) 기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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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국 협상 결과와  
FTA 활용 필요성

부속서 I에 명시된 아세안 9개국의 관세율은 평균 세율 24.4%로 확인된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은 19%, 베트남은 20%, 브루나이는 25%, 라오스와 
미얀마는 40%를 적용받는다. 이는 중국산 물품의 아세안 경유 우회 수출 차단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행정명령 제14326호는 기존에 없던 제3조 관세 회피 목적의 환적(Transshipment) 
조항을 추가하여 적발 시의 강력 대응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적발 시 4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법에 따른 징벌적 벌금·세금·부과금까지 적용되어 감경 
및 면제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CBP는 6개월마다 우회 수출 의심 국가와 시설 목록을 
공개해 정부 조달, 안보, 상업 심사 등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일본·EU와 동등한 수준의 對미 시장경쟁 환경을 확보
하였다. 특히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대해 15%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경제 규모와 미국의 FTA 체약상대국이란 지위를 감안하면 반드시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주요국 對미 협상 내용과 결과

구분   한국6)            EU7)    일본8) 비고

경제
개요

2024 GDP* 1.87조 달러 19.41조 달러 4.26조 달러 GDP 규모 비교
한국 : EU : 일본

1 : 10 : 2
2024 무역수지

(미국 기준) -660억 달러 -2,356억 달러 -685억 달러

국가별 협상 내용

3,500억 달러 투자
(조선 포함)

6,000억 달러 투자
(3년간)

5,500억 달러 투자
(이익 배분)
일1 : 미9

미국 에너지(LNG)
1,000억 달러 구매

미국 에너지(LNG)
7,500억 달러 구매 -

완성차, 농산물  
수용 의약품 15%, 원산지 협력 등 완성차, 농산물,

군수물자, 항공기 등 -

협상 쟁점 투자 운용 투자 운용, 철강 관세 조정 완성차 MFN 적용,
투자 운용

미국과 FTA 체결 한-미 FTA 없음 없음 한국만 FTA 체결

IEEPA 국가별 관세
(8월 7일 이후) 15% 15%

(MFN 포함) -

제232조
품목별
 관세

자동차·
자동차 
부품

15%
(25%→15%)

15%(MFN 포함)
(25%→15%)

완성차 세율 비교
- 트럼프 관세 이후
한국(한-미 FTA 활용)

 : 0% →15%
EU·일본(FTA 미체결)

 : 2.5%→15%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

최혜국 대우 최대 15%
(MFN 포함) 최혜국 대우 한국 미발표

◎ 자료 출처 : �연구자 재구성, 인용(트럼프 2기 관세부과 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한국원산지정보원)
 *IMF WEO 2024년 명목 GDP 인용(시장 가격으로 계산되어 물가 변동이 반영된 GDP)

6) �도널드 J. 트럼프, 「Truth Social 게시글: 한국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및 에너지 구매 합의」, 2025.07.31.
7) �백악관, 「Joint Statement on a United States-European Union Framework on an Agreement on Reciprocal, Fair, and Balanced 

Trade」, 2025.08.21.
8) �백악관, 「Implementing The United States-Japan Agreement」, 2025.09.04.

투자액(단위 : 조 달러)

GDP 대비 투자 비율(%)

한국 EU 일본
0.45 1.35 0.55

한국 EU 일본
24.0 6.95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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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이전 한국은 한-미 FTA를 활용한 완성차 수출 시 협정세율이 0%였지만, 

이번 협상으로 15%의 자동차 관세가 추가되면서 기존 MFN이 2.5%였던 EU와 일본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놓였다. 여기에 한국은 GDP 대비 24% 규모의 對미 투자를 약속 

하면서 EU(6.95%)에 일본(12.9%)에 비해 높은 투자 부담까지 안게 되었다. 

자동차 분야에서의 협상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미 FTA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체 산업 측면에서 보면 FTA의 실효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푸드 ‘냉동 김밥’9)  은 HS 제1904.90호로 분류되어, 미국 

기준 기본세율(General) 14%이지만 한-미 FTA 활용 시 0%의 특혜세율이 적용되어  

14%의 활용 실익이 발생한다. 반대로 FTA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기본세율 14%에  

국가별(상호관세) 세율 15%가 더해져 총 29%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는 FTA가 여전히 

유효한 통상 수단임을 보여준다.

‘트럼프 관세’ 시대, 한-미 FTA의 실효성 예시

결국 ‘트럼프 관세’가 한국 제조업의 구조적 약점인 중국산 중간재 의존도10)를 흔들고  

있는 만큼, 수출기업에는 원재료를 포함한 중간재 수입 다변화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FTA는 관세 부담을 줄이고 시장 접근성을 넓힐 수 있는 수단인 

만큼, FTA를 수출과 수입 양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9)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수미 사무관, 「미 관세행정 동향 및 대미 수출기업 유의 사항」, ‘美 통상정책 대응 관세 실무 설명회’ 발표 자료, 코트라(서울), 
2025.08.13.

10) �정성훈, 「2010년대 이후 무역구조 변화와 경제 안보에 대한 함의」, KDI FOCUS vol 142, 2025.07.01.

구분 기간
① 기존 관세

② 상호관세 FTA 활용 여부 최종 관세율
(① + ②)기본세율 FTA 세율

냉동 김밥
(HS 1904.90) 08.07.~ 14% 0% 15%

활용 15%

미활용 29%

◎ 자료 출처 : �연구자 재구성, 인용(트럼프 2기 관세부과 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한국원산지정보원)
 *IMF WEO 2024년 명목 GDP 인용(시장 가격으로 계산되어 물가 변동이 반영된 GDP)

4.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확대 현황

‘트럼프 관세’가 한국 제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  

파생상품 관세는 함량 가치에 50%, 비함량 가치에는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더하는 

이중 구조를 지니고 있어, 수출기업의 미국 시장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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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구조를 지닌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관세는 원산지(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① USMCA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은 함량 가치에 대한 관세 50%만 부과되고, ② 한국산 물품은 함량 가치에 
대한 관세 50%와 비함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15%가 합산되어 부과된다. ③ 중국산 물품은 함량 
관세 50%와 비함량 관세 10%(+24% 유예중) 및 마약(펜타닐) 관세가 모두 부과되어 가장 많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美 CBP는 8월 18일부터 철강11)·알루미늄12) 파생상품 관세 대상에 407개 품목을 추가한다고 발표

했다. 새로 지정된 품목에는 생활가전인 냉장·냉동고(HS 제8418.10호), 세탁기(HS 제8450.11호), 
철강 함량이 높은 건설기계 품목인 엘리베이터(HS 제8428.39호 / HS 제8428.90호)와 작업  
트럭(HS 제8427.20호), 그리고 자동차 부품(HS 제8708.99호)과 화장품(HS 3304.99호)까지 
대상에 포함되었다.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관세부과 현황

구분 원산지
무역확장법 
제232조 IEEPA

+

기존 관세
파생상품 마약·이민 상호관세

철강
·

알루미늄
·

구리
파생상품

한국

50%

15%
기본
or

FTA
+

제301조
+

AD/CVD

중국 20% 10% (+24% 유예중)
베트남 20%

캐나다

멕시코

USMCA
충족

USMCA
미충족

  캐나다            35%
  멕시코            25%

‘트럼프 관세’부과 구조 = 함량 가치 관세 + 비함량 가치 관세 지속 부과

◎ 자료 출처 : �연구자 재구성, 인용(트럼프 2기 관세부과 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한국원산지정보원)

11)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CSMS #65936570: Section 232 Additional Steel Derivative Tariff Inclusion Products」, 2025.08.15.
12)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CSMS #65936615: Section 232 Additional Aluminum Derivative Tariff Inclusion Products」, 2025.08.15.

제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주요 품목** 수출 통계 (단위 : 천 $, %)

화장품
3304.99

냉간 압연제품
7216.91

철도·궤도용 건설재료
7302.90

철강제 관(管) 연결 구류
7307.19

냉장·냉동고
8418.10

자주식 작업 트럭
8427.20

7,785,275

6,251 0 0
33,759

5,437,162

103
17,358

6,200
103,394

528,702

1,962,861

7,395,178

5,779,145

1,196 7,144101

1,385,0041,311,408 1,657,202 1,770,233
756,941

583,153 694,786

16.8

98.1

35.7
0

84.4
77.0

25.5

1.2 0 1.4

23.9

12.0

HS 6단위
품명

총 수출

총 수입

對미 수출

對한 수입

한국 對미 수출(2024)

미국 對한국 수입(2024)

수출비중*

수입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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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컨베이어
8428.39

기타 엘리베이터
8428.901

세탁기
8450.11

변압기 (10,000kVA 초과)

8504.23
전선·케이블
8544.60

자동차 부품
8708.99

주요 품목의 수출 통계를 보면, 한국의 對미 수출 비중은 35.8%, 미국의 對한 수입 비중은 14.7%로 
나타났다. 단일품목으로 가장 큰 수출 실적을 기록한 냉장고·냉동고는 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으로 
확대돼,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될 전망이다. 이번 발표와 같이 수입 실적이나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산업계 요청만으로도 품목이 추가될 가능성이 커 우리 기업에 부정적 영향이 확대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한 한국 구리 산업의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 8월 1일부터 HTSUS 8단위를 기준으로 구리  
가루(powder), 봉(bars), 선(wire), 판(plate), 박(foil), 관(tubes) 등과 같은 반가공 구리제품과 
구리 파생상품13)에 관세가 부과되면서, 중소기업 중심의 수출기업은 가격경쟁력 확보가 더욱 어려

워진 상황이다. 

13)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CSMS #65794272: Section 232 Import Duties on Copper and Copper Derivative Products」, 2025.07.31. 

제232조 반가공 구리·구리 파생상품 주요 품목 수출 통계 

◎ 자료 출처 : ITC Trade Map
*모든 백분율 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한국무역협회,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대상 파생 제품 확대」(2025)를 참조하여 연구자 재선정

◎ 자료 출처 : ITC Trade Map
* 모든 백분율 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 HS 제8544호는 HS 제8544.42호, HS 제8544.49호만 제232조 제재 대상으로 포함되어 통계에서 제외

총 수출

총 수입

對미 수출

對한 수입

한국 對미 수출(2024)

미국 對한국 수입(2024)

수출비중*

수입비중*

총 수출

총 수입

對미 수출

對한 수입

한국 對미 수출(2024)

미국 對한국 수입(2024)

수출비중*

수입비중*

(단위 : 천 $, %)

가루
7406

봉
7407

선
7408

판
7409

박
7410

관
7411

관 연결 구류
7412

케이블
7413

못·압정·핀·
스테이플 등

7415

주방·식기
7418

기타
7419

488,463

14,848 125

9,3006,152

473,388

1,845,872

307,452

33,411

896,698

560,990
734,777 786,858

23,655
70,184

231,712

113,913
64,355

469,086

131,004
103,184116,602 1,024,195

450,683

1,233,145
1,068,184

946,253

4,504,291

2,563,617

2,978,309

1,197,260 1,761,026

293,039

654,437

35,088

273,409

52,610

3

335,487 342,421

7,259,509

2,557,865
1,692,750

56.0 55.1 42.6
66.2

28.0 35.2

HS 4단위

HS 6단위
품명

구리 품명

494,191

113,677

22,738
62,422

226,583

104,458 50,403

204,035

15,677
363

534,286

6,842

403,454 358,443

17,433,114

15.9 11.9
1.4

12.0
19.4

9.7

514,293

137,270

523 6,7354,464 119512 5,898 66 4,822

1.0 11.0 3.0

20.0
8.0

44.0
76.0

1.0 1.0
28.0 33.0

0.0
5.4 2.3

4.5

15.6
18.8

10.7

0.8 1.4
4.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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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품목의 수출 통계를 보면, 한국의 對미 수출 비중은 17.0%, 미국의 對한 수입 
비중은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는 전기차와 반도체를 비롯해 건설, 전력 등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핵심 소재이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원료로 사용되는 구리 박(HS 제7410호)은 관세 
부담이 커지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5. �기업의 실무 체크
리스트와 시사점

‘트럼프 관세’가 국가별·품목별 이중 구조로 본격 시행되면서 한국 제조업 전반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일본·EU와 동등한 수준의 국가별 관세율을 적용받았지만, 한-미 
FTA 효과가 희석되고 과도한 對미 투자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미래를 낙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확대와 반가공 구리제품·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의 여파로 중소기업 중심 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클 전망이며, 
향후 반도체·의약품·목재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은 철강·알루미늄·구리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對미 수출기업은 성분 함량 확인과 원산지 증빙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파생상품의 경우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함량 가치와 
비함량 가치에 대한 관세가 이중 부과되는 구조를 고려할 때, 한국산임을 입증할 자료  
확보는 필수적이다. 또한 이번에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이라도 향후 추가 지정  
가능성에 대비하며 미국의 관세부과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트럼프 관세’ 대응을 위한 수출기업 체크리스트(예시)

No. 항목 내용 유의 사항

1 관세부과 동향 미국 관세부과 동향 모니터링
 - 자사 물품이 속한 산업군 중심

• 자동차·자동차 부품
•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 반가공 구리제품 및 파생상품
• 그 외 산업
• 품목 확대 동향
• 품목별/국가별 관세 변동

2 품목분류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한 관세율 확인 필요
 - 자사 물품의 품목분류 확인
 - 자사 물품의 부과 관세율 확인

• 한국 기준 품목분류
• �미국 기준 품목분류 

 - CBP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활용

3 원자재 함유량과
제조지 확인

CBP의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 기준에 
대한 설명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액

 - �수출국에서 미국 수입까지의 국제운송, 
보험 및 관련 서비스 비용·수수료·경비
는 포함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원자재 구매 송장을 기준
• �비과세 기준액(de minimis) 없음 

- 소량의 함유량도 신고필요
• �알루미늄과 파생상품 

- �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제련·주조국 
미상 신고 시 200% 관세부과 주의

4 원산지 확인

수출국 기준이 아닌 원산지 기준 확인
 - �美 CBP ‘비특혜 원산지기준’에 따른  

원산지 확인
 - ‘실질적 변형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수출 물품의 원산지 확인
   - CBP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활용
• 원산지(한국산) 증빙 서류 준비
   ① 원재료 소싱처별 거래명세서
   ② BOM 및 기타 함량 증빙 자료
   ③ 제조공정도
        - �2개국 이상에서 공정 수행 시,  

국가별 공정 증빙 자료
    ④ 기타 원산지 증빙 가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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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항목 내용 유의 사항

5
관세율 확인

과
총 관세 계산

관세부과 구조 확인
 - �기존 관세 + 제232조 품목 관세 + 

IEEPA 관세
 - �품목분류와 원산지 확인을 통해 관세율 

계산

• 관세부과 우선순위 확인
    예시) �자동차 관세와 철·알 관세 모두  

대상인 경우, 자동차 관세만 적용

6
환적 처벌 
조항 주의

(신설 조항)

관세 회피 목적의 환적 적발 시 강경 조치
 - �적발 시 40% 징벌적 관세 및 기타 벌금 

부과
 - �중국산 물품의 우회 수출 거점 활용  

차단 필요

• 중국산 물품의 우회 수출 차단 목적
• �외국산 물품 반입 후 단순 포장 및 가공

되어 실질적변형 없이 환적국을 원산지로 
표기할 경우 제재 대상

◎ 자료 출처 : 연구자 작성

아울러 이번 행정명령 제14326호에서 미국은 관세 회피를 위한 환적(Transshipment) 
적발 시 40%의 추가 관세와 징벌적 벌금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해 중국산 물품의 아세안 
경유 우회 수출을 차단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만큼, 한국이 중국산 물품의 
우회 수출 거점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K-푸드 ‘냉동 김밥’ 사례와 같이 FTA는 여전히 유효한 통상 수단이다. 한국은 ‘FTA 강국’ 

으로서 다년간 축적된 활용 경험과 원산지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재료·중간재  
수입을 다변화하고, 원산지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트럼프 관세’ 시대에  
한국 수출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 대응책 마련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원산지정보원은 對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관세부과 현황,  
CBP e-Ruling 사전심사 가이드, 미국 원산지판정 사례 분석 정보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정책 동향과 원산지
판정 기준 및 사례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수출기업들은 미국의 관세정책 동향과 자사 물품 관련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살펴
보고, 검토하여 원산지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CBP 사전심사제도(Advance 
Ruling) 등을 적극 활용해 對미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길 
기대한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은 급변하는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8월 18일 철강·알
루미늄 파생상품 대상군의 적용 범위 확대 및 발표가 임박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의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
입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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